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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3. 5. 31.(수)

노로바이러스 여름에도 발생...
식약처,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앞장

- 어린이집 등 1만2,000여 곳에 노로바이러스 환자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무료 배포

- 노로바이러스 의심 환자는 식품 조리에서 배제토록 관리 필요

- 손씻기, 보관온도 준수 등 식중독 예방수칙 준수 철저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에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신고 증가로 환자의 구토물에 의한 노로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1만2,000여 곳에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 배포합니다.

 식약처는 ’19년부터 어린이집 등에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를 무료로 배포

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과 식중독 의심 신고 이력이 있는 

영유아 시설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올바른 키트 사용을 

위해 리플릿을 제공하고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요령도 함께 홍보합니다.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는 위생장갑, 응고제, 소독액, 흡수패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을 신속하게 처리해 구토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합니다.

<구토물 소독처리 키트 사용방법>
➊(격리) 구토물에 접촉되지 않도록 구획표시 ➋(작업자 보호) 위생장갑, 마스크 등 착용 
➌(응고제 도포) 구토물에 응고제를 뿌리고 흡수패드를 덮어 응고 ➍(버리기) 응고된 

구토물을 모아 밀폐 봉투에 담기 ➎(소독) 구토물 있던 자리는 소독액(염소계 소독제  

5000ppm)으로 충분히 소독 ➏(폐기) 사용한 모든 물품을 밀폐봉투에 넣고 소독액을 부어 

폐기 ➐(손씻기) 모든 작업 완료 후 비누를 이용해 손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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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1분기 어린이집 등 영유아 시설의 식중독 의심 신고 건수*는 최근 5년 

같은 기간에 비해 2.6배 증가했으며,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는 식중독의 대표 

원인 병원체인 노로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11월부터 유행이 시작되어 이듬해 

봄까지 이어지는데 최근에는 초여름인 6월까지도 발생하는 추세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영유아 시설 : (’18~‘22년 1분기 평균) 19건, 231명 →  ('23년 1분기) 49건, 601명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염을 일으키는 식중독의 대표 원인 병원체로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과 물(지하수)을 섭취해 발생하거나 환자의 

분변과 구토물, 침, 오염된 손 등 사람 간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 

개인 위생관리, 주변 환경 세척·소독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노로바이러스 :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등을 섭취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관계 바이러스로 영하 20℃에서도 생존 가능해 겨울철에 자주 발생

 또한, 구토, 설사 등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식품의 조리에 참여하지 

않고 증상이 회복된 후에도 2~3일간은 조리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최근 급격한 기온 상승으로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뿐 아니라 세균성 

식중독 발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급식·외식관계자, 관계기관 등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일상

생활에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홍보하여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식품소비안전국 책임자 과  장 반경녀 (043-719-2101)

식중독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박말숙 (043-719-2107)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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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붙임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포스터


